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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분위기가 자유로운 대안학교로 진학

나는 방학이 시작되면 여느 학생처럼 특강을 듣고 

학원에서 매일 12시간을 보냈다. 학원에서 크게 배

운 것은 없었고 그저 타 학교 친구와 관계를 맺고 매

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놀았다. 나에게만 해당되

는 이야기는 아닐 테다. 

하지만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무언

가를 열망하고 투쟁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을 찾고 싶을 것이다. 나 또한 그런 삶을 원했다. 일

찍이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보며 이죽거렸

지만 동시에 그들을 동경했다. 앞을 향해 헤엄치는 

이를 보며 나도 강렬한 꿈을 꾸고 싶었다.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버리던 중3 때, 농구를 너무

나 좋아해 친한 친구들과 농구 대회에 꽤 많이 출전

했다. 대회 참가비만 총 60만 원이 넘을 정도였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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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을 일삼다가 대안학교에 진학했다. 스스로 세상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학교 밖에서 방황하며 도약하
기 위해 힘썼고, 여러 경험 끝에 환경공학에 맞닿은 삶을 살
고 있다. 공학도의 시선으로, 때로는 환경 운동가의 시선으
로 세상을 본다. 

있어서 뿌듯했다. 덕분에 조금씩 무엇을 위해 살아

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교과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조금은 폭력적인 교육

에서 벗어나 경쟁과 틀이 없고 그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계기로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대안학교였다. 

환경공학의 꿈을 심어준 로켓 개발 프로젝트

나는 꽤 혁신적인 대안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에서 수행한 첫 과제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난다. 

삶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과제의 주

제는 ‘꿈 로드맵’이었다. 어렸을 때는 신부님이 되고 

싶었고 중학교 때는 파일럿,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학생부를 위한 거짓된 꿈이었

기에 스스로에게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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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꿈 로드맵을 채우기 위해 독서부터 시작했다. 두꺼

운 책을 읽는 힘이 부족해 단편 소설부터 시작했고, 

학교의 축제 준비 위원회에도 들어갔다. 이 외에도 

학습 보조 앱 개발 및 창업, 외국 유튜버가 주관하는 

수학 대회, 과학 동아리, 총학생회, 학교 물품 관리 

웹사이트 개발, 고체 로켓 만들기, 시 창작 수업 청

강, 사진·독일어 수업 등 수많은 활동을 했지만 여

전히 목표를 정할 수 없었다. 

그중에서 융합 과학 수업과 고체 로켓 개발 프로젝

트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융

합 과학 수업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한 도서를 바

탕으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솔라카우 

프로젝트로 유명한 스타트업 요크(YOLK)와 인터뷰

를 하면서 기후위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도 넓

힐 수 있었다. 학교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프로젝트

도 진행했다. 학교 시공사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태

양광 패널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계산하고 전기 발

생량을 예측해 탄소 제로 학교를 위한 제안서도 작

성했다. 

고체 로켓 개발 프로젝트는 공학에 대한 관심을 증

폭시켰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고체 로켓을 기반으

로 한 대기권 돌파였다. 초안을 짠 다음, 여러 대학 

로켓 동아리의 도움을 받아 로켓의 연료를 선택했

고 시뮬레이터를 바탕으로 구조를 설계했다. 

수많은 활동을 거치면서 차츰 내가 꿈꾸는 모습을 그

릴 수 있었다.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세상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

을 소거법으로 찾다니 상당히 무식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기에 후회는 없다. 

꿈 로드맵은 아직도 미완성이며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의 윤곽은 잡

힌 것 같다. 잊지 못한 사랑 마냥 계속 생각나는 공

부는 환경학, 수학, 공학이었기 때문이다. 아직 희망

하는 직업은 없지만 하고 싶은 전공은 확실하다. 

요즘에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깊은 연구를 하

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단순히 연구자, 교수를 직

업으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지금의 목표가 더 큰 무

엇으로 소거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다. 하지

만 더 이상 전자구름 같은 안개 속에서 헤매지 않는

다. 

수학 공부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흥미를 
잃지 않았다. 

공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던 로켓 만들기 
프로젝트. 대학 진학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고등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회의록. 덕분에 
커뮤니케이션과 
퍼실리테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사회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